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연차촉진 확대 당장 폐기하라

  회사가 지난해 기본 의무연차 6일에 촉진 6일까지 모두 12일 연차촉진을 시
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연차휴가를 80%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본부노조는 의
무연차 6일 외에 어떤 추가적인 연차촉진 시행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
혀둔다.

  연차휴가 촉진이 휴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충분한 인력이 있어 노동자가 원할 때 언제든 휴가를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지금 KBS의 현실은 어떤가? 지역의 아나운서는 의무연차마저도 
쪼개가기를 종용당하고 있고 기술직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극심한 인력 부
족으로 대휴와 보상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분한 
인력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뿐
이다.  

  연차휴가 촉진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다. G0(기존 관리직급 및 1직급)
에서 G7(기존 일반직 7직급) 그룹에 이르기까지 올해 사측이 연차촉진을 계획
대로 80% 확대한다면 실질적인 임금 손실액은 수백만 원 대에 이른다. 또 퇴
직을 앞둔 선배 조합원들에게는 퇴직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동
안 회사를 위해 30년 가까이 열심히 근무 해 온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
지 않은가? 

  백번 양보해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해도 연차휴가 촉진은 조합원들이 분
기탱천할 일이다. 142일 동안 파업으로 몰아낸 고대영 체제에서도 연차휴가 
촉진은 단 한 차례 시행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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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영난의 책임을 자꾸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만 하는가? 본부노조는 
얼마 전 시행한 ’조합원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이 원하는, 조합
이 가장 집중해야 할 우선 과제를 확인 하였다. 조합은 더 이상 임금 및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좌시 할 수 없다.

  본부노조는 사측에 분명히 밝혀둔다.

하나, 회사가 추진하려는 연차촉진은 휴가권 보장이 아니라 실질 임금 삭감이다.  

하나, 연차촉진 확대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기존 의무연차 6일제로 복귀하라.

하나. 사장과 경영진은 그대들의 안위보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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